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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새로운 규방가사 작품 3편과 그 작가를 소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경북

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북천가�에는 (1) <북쳔가>, (2) ｢제문｣, (3) <가군의 슈연

가>, (4) <​​남의 슈연가라>, (5) <가친의 슈연가라>, (6) ｢제문｣의 순서로, 4편의 

가사와 2편의 한글제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중 <가군의 슈연가>, <​​남의 슈연

가라>, <가친의 슈연가라> 3편의 가사는 지금까지 학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가

사이다. 작가의 정체를 추적한 결과 <가군의 슈연가>와 <​​남의 슈연가라>는 이수

형(李壽瀅, 1837～1908)의 차녀가, <가친의 슈연가라>는 그녀와 정재관(鄭在寬) 

사이에서 낳은 딸이 창작한 것임을 확인했다. 대부분의 규방가사가 작가를 알 수 없

다는 점에서 작가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는 이 작품의 자료적 가치는 대단히 특별하

다. 더욱이 학계에 익히 알려진 경상북도 지역이 아닌 경상남도 함안을 중심으로 창

작 및 향유되었다는 점에서 규방가사 장르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주제어   <북천가>, <가군의 슈연가>, <​​남의 슈연가라>, <가친의 슈연가라>, 경상남

도, 함안, 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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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전하는 대부분의 규방가사는 작가를 알 수 없다. 오늘날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규방가사 자료집인 �규방가사 I�1)과 �규방가사: 신변

탄식류�2)에서도 작가가 명시된 작품들은 극히 드물다. 설령 작가를 명시

했다 하더라도 택호(宅號)를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작가

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기에 작가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후

속 연구는 좀처럼 기대하기 어렵다. 근래 규방가사의 작품세계를 중점적

으로 다룬 연구가 진행된 것도 연구대상으로 삼은 규방가사 작품들의 작

가가 분명하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3) 본인의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

하는 유교적 관습과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적 전승으로 인해 규방가

사의 작가를 고증하는 작업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규방가사의 작자를 찾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이

른바 개화기 서사가사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주목받아온 <생조감구가>4)

의 경우 현대문학 연구자와 서지학 연구자가 공동 연구를 통해 <생조감

구가>의 작가가 이중린(李中麟, 1838～1917)의 딸로 퇴계 이황의 13세손

인 이사호(李似鎬, 1870～1948)임을 밝힌 바 있다.5) <생조감구가>의 작

 1) 권영철 편, �규방가사 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2) 권영철 편, �규방가사: 신변탄식류�, 효성여자대학교출판부, 1985.

 3) 고순희 외,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 유명씨 작품을 중심으로�, 역락, 2002. 이 

책에서 검토한 유명씨 작가와 그들의 작품은 다음과 같다. 안동 권씨(1718～1789), 

<반조화전가>; 전의 이씨(1723～1748), <절명사>; 연안 이씨(1737～1815), <쌍벽

가>, <부여노정긔>; 남원 윤씨(1768～1801), <명도자탄사>; 순원왕후 김씨(1789～

1857), <김대비훈민가>; 효현왕후 김씨(1828～1843), <태평사>; 은진 송씨(1803～

1860), <금행일기>; 남양 홍씨(1851～1923), <홍씨부인계녀사>; 윤희순(1860～

1935), <의병가> 등.

 4) 이상택, ｢개화기 서사가사 시고｣, �진단학보� 39, 진단학회, 1975.

 5) 장인진·남상권, ｢<생조감구가>의 작가 고증과 작가 가문의 항일운동｣, �반교어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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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고증하는 일련의 작업에서 해당 작품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그 과정

에서 단서를 포착하여 현지 조사를 진행하면서 관련자들을 면담한 연구 

방법은 규방가사의 작자를 추적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필자는 규방가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

하여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을 방문 조사 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게 되었다.6) 자료를 처음 대할 때에는 자료에 수록된 가사 

작품의 성격을 판단하기 어려웠지만 자료에 관한 이해가 진전되면서 이

들 가사가 지금까지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규방가사이며 작가를 

확증할 수 있는 작품임을 알게 되었다. 신자료의 출현이 요원한 고전문학

의 경우,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작품을 발견하는 것은 상당히 의

미 있는 일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전하는 대부분의 규방가사가 작가

를 알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작가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규방가사 존재는 특기할 만하다. 이에 본고는 앞선 언급한 연구 방법에 

힘입어 새로운 규방가사 작품과 그 작가를 학계에 정식으로 보고하도록 

하겠다. 

2. 자료 개괄

본고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자료는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7)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는 이 자료의 서명을 ‘북천

구� 20, 반교어문학회, 2006; 남상권·장인진, ｢이대본 <생조감구가> 주석｣, �반교어

문연구� 20, 반교어문학회, 2006; 남상권, ｢<생조감구가>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

평� 33,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6.

 6) 자료 열람의 기회를 제공해주신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관계자께 이 자리를 빌려 깊

은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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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밝히고 있으나 앞표지에 있던 표제는 떨어진 채 표제를 붙였던 흔

적만 남아 있다. 현재 상태로는 자료의 원래 서명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다. 자료 앞표지에는 능화문이 얼핏 보이지만 기름을 먹여 보관한 탓인지 

표지가 갖고 있었던 원래의 색을 잃은 지 오래이며 능화문도 잘 보이지 

않는다. 뒤표지도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이다. 전통 방식대로 오

침안장을 했지만 방금 설명한 것처럼 앞뒤 표지 상태가 양호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다시 네 군데 구멍을 뚫어 오늘날 서류를 철하는 흑표지로 

묶어 놓았다. 이처럼 원래 서명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본고에서는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부여한 명칭인 �북천가�를 사용하고자 한다.

/0����]I �̂ _�:

  

/0����]I �̂ `�: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북천가�는 가로 29.3㎝, 세로 31.7㎝, 44

장 81면 분량의 필사본이다.8) 각 면마다 12～14행, 각 행마다 16～24자를 

 7) 현재 이 자료는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5층 고서실에 보관되어 있으며 청구기호는 

“古 811.13 북814”이다. 

 8) 전체 48장이지만 82면부터 88면까지는 아무런 내용이 기입되지 않은 채 비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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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선을 두지 않고 줄글로 적었다. 본문의 첫 장은 앞표지에 먹인 기름이 

배어 글자 판독이 다소 불분명하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앞뒤 표지 상

태가 양호하지 않아 다시 검은색 표지로 철하는 바람에 몇몇 부분에서는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본문의 글자를 판독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지만 작가의 성명이나 저작 연대를 비롯한 여타의 정보는 명기되어 있

지 않다. 

우선 이 책에는 4편의 가사와 2편의 한글제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수록

된 순서는 (1) <북쳔가>, (2) ｢제문｣, (3) <가군의 슈연가>, (4) <​​남의 

슈연가라>, (5) <가친의 슈연가라>, (6) ｢제문｣이다. 비록 가사와 한글제

문이 함께 있지만 수량이나 분량에 있어서 책의 대부분을 가사가 차지하

고 있으므로 가사 작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다.

/0�<�V�\��]a �̂��b

 

/0�
�V�\��]a �̂��<b

(1)의 경우, 작가에 관한 정보는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고 ‘북쳔가’라는 

제목만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서두에서의 “아조의 그뉘련고 칼집고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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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 슐들고 츔을츄니 〃쳘니 젹이라 쟝부도 다를시고 조흔다시 말을

타니 명쳔이 어요”와 말미에서의 “군산월이 네왓더냐 박​​의 술을부

어 마시고 ​취​니 삼쳔니 남북듕의 ​엿구나 ​​이로다 어와 김학​야 

급제늣다 한을마라 남​의 쳔고​업 ​​고 왓​니라”와 같은 내용으로 

미루어 (1)은 조선 철종(哲宗) 때 함경도 명천(明川)으로 유배를 갔다가 

그곳의 기녀 군산월과 사랑을 나누고 방면되어 고향에 오기까지의 여정

을 노래한 김진형(金鎭衡, 1801～1865)의 <북천가>의 이본으로 판단된

다. 특히 전체 81면 중 26면에 걸쳐 필사되었다는 사실은 이 책의 편찬자

가 무척이나 공을 들여 필사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설문 및 면담 등의 방

법 등을 통해 경상북도 지역 여성들의 가사 향유를 실증적으로 조사한 이

원주에 따르면 김진형의 <북천가>는 수위를 다툴 정도로 여성들 사이에

서 많이 향유된 가사라고 한다.9) 이러한 조사 결과는 이 책이 규방가사를 

향유하는 문화권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3), (4), (5) 가사 3편은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가족 구성원들의 

수연(晬宴)을 소재로 창작되었다. 분량을 살펴보면 (3)은 16면(20a～27b)

에, (4)는 9면(27b～31b)에, (5)는 14면(31b～38a)에 걸쳐서 필사되어 있

다. 가사문학을 집성한 �역대가사문학전집�에 이들 작품과 제목이 동일하

거나 유사한 내용이 작품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들 작품은 학계

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작품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작가에 관한 

정보가 파편처럼 흩어져 있어서 작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9) 이원주, ｢가사의 독자｣, 한국어문학회 편, �조선후기의 언어와 문학�, 형설출판사,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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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T�V<\��^c��de �̂���b

 

/0�f V
\��g��de^h���Yi

(3)은 여자로 태어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으로 시작해 자신의 어

린 시절과 가족들을 설명하면서 “신츅원월 초오일은 우리부군 경갑이라”

며 신축(辛丑)년 아버지의 생신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잔

치를 즐기는 모습을 노래한 작품이다. 특히 작가는 “​슈​​​ 금일광​ 

도우​​덧 등왕각 ​​​런가 인물도 쟝​​시고 모츈삼월 난졍회예 이와갓치 

모와던가”라며 잔치의 흥취를 한껏 자랑하며, 말미에서는 “호시졀의 귀령

부모 다시하여 잇​갓치 즐겨보​ 육아쟝 일너보니 ​​아구로 하신은혜 

갑기로 ​​각하니 호쳔망극 아닐넌가 쥬​갓치 어진니도 슈모시를 지어시

니 ​ 아모리 여​오나 일쟝가사 업​리오”라며 (3)을 짓게 된 이유를 당

당하게 말하기까지 한다. 작가 고증과 관련하여 주목할 지점은 가족 구성

원으로 추정되는 ‘​​남’에 관해 “우리​​남 효우도 츌인​​​​ ​학이 통탈​

야 쳔심을 요동​니 어희 조흘시고 무​삼월 조흘시고 니십젼 소연등과 

음연진즁 학우풍도 어​화 분홍관​ 화동샹져 압셔우고 도문영젼 슌셩후

의 쳥아한 말근곡조 조셕으로 희롱​니”라며 그가 스무 살 이전에 과거에 

급제했으며 그 해가 무자(戊子)년임을 밝혀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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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도 (3)과 마찬가지로 여자로 태어나 부모형제와 이별해야 하는 자신

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여기에서는 “임오원월 초팔일은 우

리​​남 슈연니라 귀령심​ 울젹할졔 ​모의 은​함과 동긔딜아 효우로셔 

귀령일​ 바다오니 환희심​ 그지업다”라며 임오(壬午)년에 있었던 ‘​​

남’의 생일이 이 작품을 창작하게 된 계기였음을 밝힌다. 이후 (4)는 잔치

의 성대한 모습과 함께 한 여러 친척들의 모습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4)의 주인공인 ‘​​남’은 (3)에서 언급한 ‘​​남’과 동일한 인물로 추정되는

데 (3)과 (4)의 내용만으로는 단정 짓기 어렵다. 다만 (4)에서는 작가의 

가족 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유념할 필요가 있다. (4)의 주인

공인 ‘​​남’이 작가의 오빠라는 점, 작가에게 언니와 여동생이 있었다는 

점, 작가의 어머니가 60세 이전에 별세했다는 점, 특정할 수 없지만 작가

와 관련된 누군가가 일찍이 과거에 급제했으나 무주와 강계에 두 번 유배

를 갔으며 그곳에서 6년의 시간을 보냈다는 점이 그것이다.10)  

신세 한탄을 앞세운 (3)과 (4)와 달리 (5)에서는 “건곤니 조판​고 음양

이 시분후의 초목금슈 만물 즁의 유인이 최령이라 일거의 무교​면 금슈

 10) “무졍한 이동​​도 한​​슐노 츅슈​오 칠십연 지​거든 회혼잔​ ​보리라 슉덕부인 

조흔금실 ​​셰동낙 츅원이요 금년으로 복직​여 만금​슈 ​시거든 우리부모 사판

뫼셔 단가영양 츅원이요 (중략) 호화즁도 소회만타 후덕션심 우리션비 회갑년을 못

지​​다 잇​​지 계셧기로 무산연셰 고심​리 이​​당​​ 오라부님 구로지감 업​​손

야 잇​​디 계셧기로 무산연세 고심​리 이날당한 오라부님 구로지감 슉여지​​ 웃

갓형님 쳔연요졀 원통​다 일​혈​​ 이딜여도 ​​면할길 묘연​​ 현쳘​신 못골형

임 조연쳔샹 어인일고 혈〃한 독​아들 젹년포병 간쟝이야 그리던 이동​​이 이번도 

못보​​일 챵연지회 둘​업고 현슉한 관동집은 우리부모 말여로다 이날​​면 바라더

니 싀부거샹 못오​​일 젼〃불​ ​​​​나 반가온 슈​긔별 ​​남이나 츅슈로다 형뎨

듕 이신명이 흠할곳 업​​지나 삼십이 못되여셔 진​부인 밧쳐잇고 오남​ 자녀두어 

맛아​ 셩취​니 인물​화 일홈이셔 명경초시 과홉도다 다만무산 횡​​이셔 두번젹

소 이왼일고 이왜의 무쥬거람 실혼상백 ​엿도다 슈쳔리 강계지​​ 육연풍샹 할일이

야 그사이 머리 거연​​발 되엿​나 셰샹의 원복업셔 그한가지 한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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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직 근키로 셩인이 슈츌​사 오륜​​

강 가라치니”라며 교훈을 강조하는 내

용으로 시작한다. 자신을 특정하지 않

은 (3)과 (4)와 달리 (5)는 “퇴계션 강

​​​니 도덕문쟝 ​​셰​라 ​​강션​​ 

우리션조 도​​젹젼 아니신가”라며 자

신을 한강(寒岡) 정구(鄭逑, 1543～

1620)의 후손으로, “​ 비록 여식이나 

무심히 넘길손가 ​레로 ​​​니 (중

략) 이만​고 두어다가 회혼시에 다시

​​ 엣날의 쥬부​​​ 슈모시를 디어다니 금일에 졍소져​​ 슈부시를 지

어보​”라며 자신을 ‘졍소저[鄭小姐]’로 칭하고 있는 점이 이례적이다. 특

히 “불민​​ ​일신니 우리부모 일여로셔 귀히〃 ​라 나셔 이문의 츌가​

니”라며 자신의 처지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양상을 고려할 때 (5)의 작가

는 (3)과 (4)의 작가와는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간략하지만 이상의 검토를 통해 이 책이 시기적으로는 19세기 후반에, 

문화적으로는 규방문화와 관련된 자료임을 알 수 있었다. <북천가>의 새

로운 이본과 더불어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규방가사 3편이 수록되

었다는 점에서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북천가�가 갖는 자료적 가

치는 충분히 입증된다고 하겠다.11) 

11) 본고의 목적이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북천가�에 수록된 규방가사의 작자를 

해명하는 것이기에 이 책에 수록된 <북쳔가>에 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그러나 여러 심사위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김진형의 유배가사인 <북천가>와 

규방가사가 함께 수록된 것은 특별한 현상임에 틀림없다. 김진형 소작의 <북천가>

의 이본 현황을 전부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김교리북

청가�(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와 같이 되어 있으나 권순회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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